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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 암살 “암살자는 따로 있었다?”…사건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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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Globalists Crossed the Rubicon: The Assassination of Shinzo Abe

By Emanuel Pastreich, July 23, 2022

지난 7월 8일, 일본의 옛 수도는 후덥지근했습니다. 일본 정계의 최고 권력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총리가 나라 긴테쓰 철도역 앞에서 지역 자민당 후보를 위
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가 나더니, 그 뒤로 희한한 연기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유난히 많은 군중 속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피신하려고 뛰거나,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유세 도중 유난히 멀찍이 떨어져 서 있던 아베 전 총리의 경호원들은 그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안전한 장소로 끌어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하게 지켜봤습
니다.

몇 초 후, 아베는 늘상 입던 파란색 재킷, 이제 피로 얼룩진 흰 셔츠, 그리고 납북 일본인과의 연대를 상징하는 파란색 배지를 찬 채로 쓰러져 그 땅바닥에 눕게 됐
습니다. 아마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경호원들은 아베의 뒤에 서 있던 용의자 야마가미 토루야 (山上徹也)를 붙잡았습니다. 야마가미와의 몸싸움은 전문적인 기습 체포가 아닌 TV 시청자들을
위해 안무가 된 듯한 댄스 형태를 취했습니다.

언론이 즉시 확인한 결과 야마가미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개인적 불만을 가진 41세의 전 해상자위대 대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야마가미는 주저 없이 모든 것을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았고 경호원들이 그를 붙잡았을 때 여전히 그 우스꽝스러운 수제 총을 들고 있
었습니다.

아베가 보도 위에 눕혀진 후에도, 군중들 중 단 한 명도 피신하려고 뛰지 않았고, 심지어 어디에서 총격이 왔는지 알아보고자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격이 끝났다는 것을 마술처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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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더니 코미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베를 리무진에 태우고 휙 가버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서있던 사람들이 행인들에게 “의사 없냐?”고 소리치기만 했습니다.

언론은 이 공격에 대해 즉시 “외로운 총잡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였고, 야마가미가 카리스마 넘치는 무속인 카와세 카요(川瀬カヨ), 새로운 종교인 토이츠 쿄카이
(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가 그 단체와 교류를 가진 아베를 어머니의 문제로 비난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되풀이했습
니다.

토이츠 쿄카이에는 문선명 목사가 세운 통일교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인 마이클 펜 (Michael Penn)은 아베의 죽음으로 이어진 음모가 문선명 추종
세력과의 협력의 결과라고 속단했습니다.

비록 주류 언론은 이 환상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였지만, 일본 경찰과 보안 기관은 대안적인 해석을 가까스로 억누르는 데 실패했습니다. 블로거인 기타가와 다카하
시(北川高嗣)씨는 7월 10일, 아베 총리가 야마가미가 서 있는 뒤쪽이 아닌 앞쪽에서 총을 쐈고, 총격이 역 광장 건너편 사거리 양쪽에 있는 높은 건물 중 하나
또는 양쪽에서 비스듬히 발사됐을 것이라는 자료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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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가와 다카하시의 게시물:   ©브레이크뉴스

키타가와 다카하시의 게시물:

기타가와의 탄환 경로에 대한 분석은 아베가 그날 저녁 의사가 두 발의 탄환이 있었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단 한 발의 총을 맞았을 뿐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했던 언론
이 내놓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과학적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떨어진 곳에 서서 어색한 사제총을 든 남성이 아베를 두 번 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방송인이자 총기
전문가인 코조노 히로미 (小園浩己)는 자신의 (7월 12일자) 방송 “수끼리”에서 그런 위업은 못 믿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주의 깊게 보면, 소음기가 달
린 소총에 의해 이웃 건물 꼭대기에서 여러 발의 탄알이 발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

일본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자 일본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에서 탄생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결집한 인물인 아베 신조와 같은 인물
이 주변의 심각한 안보 정보 없이 총살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메시지는 국내 시청자들에게서 잊혀졌을 지 모르지만,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분
명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 메시지는 아베가 총살된 거의 같은 순간에 권좌에서 쫓겨난 보리스 존슨에게, 또는 우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스캔들로 갑자기 기소되고
몇 달간의 대규모 시위에도 흔들리지 않자 지난 7월 11일 퇴진 요구에 직면했던 에마뉘엘 마크롱에게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베의 흰 셔츠 전체에 붉은색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체제에 굴복하고 코로나19 체제를 홍보하는 것은 G7 국가의 지도자의 안전 보
장에도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지금까지 전 세계 국가의 통치를 갉아먹은 암의 최상위 피해자였습니다. 이 암덩어리는 국가 정부로부터 의사결정을 개인 소유의 슈퍼컴퓨터 은행, 사모펀드
그룹, 텔아비브, 런던, 레스턴의 고용정보회사들의 네트워크로 옮기는 제도적 질병입니다. 억만장자들이 세계 경제 포럼, NATO, 세계은행 그리고 다른 권위 있
는 한 기관들에서 고용해온 전략적 사상가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중앙정부를 위한 모든 정보의 통제권을 효율성의 이름으로 페이스북, 아마존, 오라클, 구글, SAP 등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J. P.
모건이 말했듯, “모든 것에는 좋은 이유와 진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베의 암살로, 이 기술 폭군들과 그 마스터들은 국가 권위로 포장한 사람들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베어버릴 수 있다고 선언하여, 루비콘 강을 건넜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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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제

일본은 “서구”에 합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독점적인 G7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고, 최고의 정보 공유 프로그램인 “파이브
아이즈 5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세계 금융가들, 그리고 월가의 신세계 질서 설계자들
의 기대와 요구를 무시해왔습니다.

비록 미국 정부로부터 아시아에서 일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동맹국이라고 끊임없이 비난 받아온 한국이지만, 펜타곤과 세계 경제 전체를 장악하느라 바쁜 초부자들
이 일본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은행, 골드만 삭스, 또는 하버드 대학교의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의 글로벌리스트 시스템에는 “선진국” 출신의 가장 잘 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또는 이탈리아에서 온 엘리트들은 유창한 영어를 배우고, 워싱턴, 런던, 또는 제네바에서 싱크탱크나 대학교에서 시간을 보내고, 좋은 수입
을 보장하는 은행, 정부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한직을 확보하며, <이코노미스트> 지가 제공하는 상식적이고 친금융적인 관점을 채택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선진적인 은행 시스템이 있음에도, 또한 선진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독일 전동 공구의 유일한 라이벌임에도, 그리고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할 수 있는 정교한 교육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선진” 국가를 위해 이 모델을 따르는 지도자를 양성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엘리트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공부하지 않고, 일본은 해외 학술이나 언론에서 가져온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세련된 지식인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본인들은 일본 전문가들만 인용하여 정교한 언론 기사를 전부 일본어로 작성합니다. 실제로 식물학과 세포생물학 등 분야에서, 일본은 완전히
일본어로 쓰여진 세계적인 학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다국적 기업이 아무리 시도해도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수준 높은 국내 경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부의 집중은 초(超)부자들이 세계 경제 포럼의 젊은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과 슈바르츠만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비밀 글로벌 거버넌
스를 위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러한 증가하는 정책 수치는 글로벌리스트 의제가 방해 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
산업 및 연구 기관에 스며듭니다.

일본은 이러한 교활한 형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하거나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일본인들이 일본 사회에서 반드시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외교와 경제는 완고 하도록 독립적인데, 이는 코로나19 캠페인 동안 다보스 군중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아베 정권과 그 이후의 기시다 정권은 백신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 세계 경제 포럼과 세계보건기구의 지시에 따랐지만, 일본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시
민들의 삶에 덜 간섭했고, 조직들이 백신을 요구하도록 강요하는 데 덜 성공적이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인구에 대해 서비스를 차단하기 위한 QR 코드의 사용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본에서의 구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요구된 디지털화 의제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거부하여, 다국적 기술 대기업들이 다른 국가에서 행사하는 통제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지
털화의 지연으로 인해 워싱턴 D.C.의 윌슨 센터는 일본 디지털 에이전시의 장관인 카렌 마키시마(2021년 9월 글로벌 금융의 압력으로 출범)를 초청하여 일
본이 왜 디지털화가 그렇게 늦었는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7월 13일).

일본인들은 디지털화, 정부와 대학교의 기능을 다국적 기술 대기업에 아웃소싱 하는 것, 그리고 정보의 민영화에 대한 자신들의 저항이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
음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록물을 사용하는 등 옛 관습을 따르는 일본어 교육기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여전히 책을 읽고 있고, 한국인이나 중국인만큼 AI에 매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저항은 1867년 메이지 유신 (明治維新)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본은 복잡한 국내 담론을 만들기 위해 서양 사상을 일본어로 번역하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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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결합하여 동서융합의 정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당시 수립된 통치 체계는 일본과 중국의 과거, 그리고 19세기 프로이센과 영국에서
나온 전근대적 원칙에 기초한 통치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상당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장관들이 각 부서 예산을 신중하게 지키고 내부 지휘 계통을 유지하며 관료들의 영지를 감독하는 봉건주의적 통치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아베의 문제

아베 신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세련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미국이나 다른 국제기구와 항상 거래를 트지만, 일본을 글로벌리스트들이 지시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에
관해서는 늘 신랄합니다.

아베는 일본을 제국의 지위로 되돌리려는 꿈을 품었고, 자신이 메이지 천황의 환생이기를 상상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실제 일본 내 의사결정 과정을 통제하는 것만큼 TV 출연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 존슨이나 마크롱과 달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러려 했던 것처럼 아베의 통치를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정부의 위험한 민영화, 교육의 공동화를 추진했고 중산층에서 부유층으로 자산을 대
거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던 부패한 내부자였습니다.

극우 성향의 니혼카이키(日本会議）포럼을 이용해 극우적인 어젠다를 홍보하고, 일본 제국주의 과거의 가장 모욕적인 측면을 미화하는 것은 심히 불온했습니다. 아베
는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모든 군사비 지출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지지했고, 사실상 미국의 어떤 뻘 짓도 기꺼이 지지했습니다.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총리의 손자이자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郎) 외상의 아들로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어린 시절부터 빈틈없는 정
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의제를 진척시키기 위해 광범위한 정치적 도구를 사용하는 데 창의적이었고, 다른 아시아 정치인들이 가질 수 없는 편안함
으로 전 세계의 기업 및 정부 지도자들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베를 직접 만난 두 번의 자리에서 받은 인상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떤 냉소적인 정치를 추진했든지 간에, 그는 일본인들이 “수나오”라고 부르는 순수함
과 소박함을 청중들에게 발산했습니다. 매혹적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추종자들 사이에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그의 정책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압도하는 수용성과 개
방성을 암시했습니다.

요컨대, 아베는 자민당 내에서, 그리고 국제 사회 내에서, 사려 깊고 자애로운 지도자로 보이면서도 상대와 맞설 수 있는 세련된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베의 민족주의에 적대적인 일본인들도 그를 기꺼이 지지했습니다. 글로벌한 정치 지도력을 일본에 회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외교관들과 군 장교들은 비전의 부재에 대해 끝없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대국이 되기 위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고시에는 능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기를 꺼리는 사람들 즉 특별할 것 없는 일련의 도쿄 대학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존재를 낳지 않으며, 마크롱이나 존슨 같은 사람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아베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고, 세계무대에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연줄, 재능, 그리고 무자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였고, 실각했을 때도 총리로서 세 번째 도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 경제 포럼의 배후에 있는 부자들은 아베와 같은 국가 지도자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국제적인 의제에 순응한다고 할지라도, 국가 내에
서 저항을 조직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아베 전 총리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적 유대가 강화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일본이 직면했던 불가능한 딜레마를 전통적인 국정 운영 기술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미국, 이스라엘, NATO와의 정치 및 안보적 통합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과 그렇게 친해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는 거의 성공했습니다.

아베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일본을 위한 독특한 자리를 개척하기 위해 모든 기술과 연줄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베는 일본이 해 아래
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부의 전략 사상가 야치쇼타로(谷内正太郎)의 정교한 외교에 눈을 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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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야치는 서로 모순되지만 효과적인 지정학적 전략을 사용하여 동서양을 모두 관여 시켰고, 비밀 외교를 충분히 활용하여 일본을 강대국 게임의 자리에 복귀시
키는 장기적 협정을 타결시켰습니다.

한편, 아베는 오바마와 트럼프에게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한국, 호주 또는 다른 인도보다 더 멀리 갈 의향이 있는 일본을 제시했습니다. 아베는 미
국의 동아시아 계획에 맞는 재(再)군비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 국내의 엄청난 비난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무기 시스템의 구매에 더해, 열광적이도록 친미적인 언사로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동시에, 아베는 중국과 러시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은 하찮은 기술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와 중국 및 러시아 정부에 대한 정교한 로비를 수반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아베 총리는 2019년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방영토(러시아어식 표현으로 쿠릴 열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복잡한 평화협정을 성공적으
로 이뤄냈습니다. 미국이 일본 정부에 제재를 가하도록 압박하는 동안에도 일본 기업들에 대한 에너지 계약을 확보하고 러시아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나카 사카이(田中境)기자는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의 다른 모든 대표들의 입국을 금지한 이후에도 아베 총리는 러시아 입국을 금지 당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아베는 또한 중국을 진지하게 끌어들여 장기적인 제도적 유대를 공고히 하고, 제15차 회담(2019년 4월 9일~12일)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추구했습니다. 아베는 중국 정치인들과 접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비록 그의 언사가 거칠게 반중국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베는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정치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베의 암살로 이어지는 과정을 촉발시킨 중요한 사건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담(6월 28일~30일)이었습니다.

NATO 정상회의는 막후의 숨은 참가자들이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해 법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NATO는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을 넘어, 책임 없는
병권으로 발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으며, 세계 경제 포럼, 세계의 억만장자, 은행가들과 함께 “세계 군대”로 일하며, 영국 동인도 회사가 과거에 했
던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NATO 정상회의에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지도자들을 초청하기로 한 결정은 NATO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들 4개국은 (다국적 기술 대기업에 아웃소싱) 정보 공유, (록히드 마틴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직원이 관리해야 하는) 첨단 무기 시스템의 사용, (압박적 결정의
선례가 되는) 합동 훈련, 국가 내에서 명령 계통을 훼손하는 기타 “협조적” 접근 방식 등 전례 없는 수준의 안보 통합에 초청되었습니다.

7월 1일, 기시다 총리가 도쿄로 돌아왔을 때, 첫 만남을 가진 상대 중 하나가 아베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에게 바이
든 행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불가능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이제 전적으로 빅토리아 눌랜드 정무 차관과 같은 글로벌리스트들 및 부시 일족에 의해 훈련받은 다른 이들의 도구입니다.

일본에 대한 요구는 본질적으로 자살행위였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며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었습니다. 일본의 군사, 정보, 외교 기능은 NATO 주변에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 모이는 민간 계약자들의 신흥 세력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아베가 죽기 전 1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도 워싱턴 D.C., 베이징,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베를린, 런던에 있는 자신의 모든 자
산을 사용하여, 세계에 일본이 바이든의 모든 배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다층적인 대응을 고안해내면서도 일본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데탕트를 추구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정교한 정치 놀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대응의 문제점은 다른 나라들이 폐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교한 플레이가 일본을 주요 국가 중 유일하게 반(半) 기능적인 행정부를 가진 나라로 만들었
다는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은 아베가 암살되기 정확히 2년 전인 2020년 7월 9일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중앙 정부에 의
해 실시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위해 서울시청에서 조치를 열심히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산에서 발견되었고,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에 대한 괴로움으로 인한 자살로 사인이 즉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야 할까?

현 상황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나카 사카이 기자가 시사하듯, 점점 더 많은 일본인들이 미국이 리더십에 대한 자신들의 가장 큰 희망을 파괴했고,
글로벌리스트들은 일본이 미국 정부 및 다른 기생충 계급의 숨겨진 플레이어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끝도 없이 약한 생각을 가진 총리들 밑에서 살게 되기를 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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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게 된다면, 그러한 전개는 일본과 미국 사이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또한 정치적-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의 일본 최고 책임자인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이 본거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홈페이지에 게재된 아베 전 총리 추모 초고
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시 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베테랑인 그린과 CSIS 아시아 프로그램 의장 헨리 A. 키신저 석좌 의장는 <우위의 선: 아베 신조 시대의 일본의 대전략>의
저자입니다. 그린은 아베의 가까운 동료였고, 아마도 미국인들 중 가장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에 대한 헌사는 크리스토퍼 존스톤 Christopher Johnson (CSIS의 일본 의장이자 전 CIA 장교)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이상한
선택은 그린이 본능적으로 초기 반응을 보이는 것을 피하고 전문 공작원에게 맡기고 싶어할 정도로 암살이 매우 민감한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워싱턴, 도쿄, 또는 다른 지역의 책임 있는 지식인과 시민들에게는 이 모호한 암살에 있어 단 한 가지 실행 가능한 대응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적인 과학 조사에 대
한 요구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 정부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어떻게 장악되어 왔는지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배후세력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국가원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세계 금융의 죄를 감추기 위해 각국이 충돌하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 군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제력 상실은 1932년 5월 15일 이누카이 쓰요시 (犬養毅)총리의 암살과 1936년 2월 26일 사이토 마코토 (斎藤実)
총리의 암살에 부분적으로 기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 있어서, 더 적절한 사례는 로스차일드, 워버그, 그리고 다른 은행업자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세계 경제 조작이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
아-헝가리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로 야기된 긴장감이 어떻게 세계 대전으로 흘러 번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

Note to readers: Please click the share buttons above or below. Follow us on Instagram and
Twitter and subscribe to our Telegram Channel. Feel free to repost and share widely Global
Research articles.

This Korean translation was first published on Break News.

Emanuel Pastreich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Asia Institute, a think tank with offices in
Washington DC, Seoul, Tokyo and Hanoi. Pastreich also serves as director general of the
Institute for Future Urban Environments. Pastreich declared his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an independent in February, 2020.

He is a regular contributor to Global Research.

Featured image: Image from video footage shows former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delivering
a stump speech in Nara on July 8, 2022, shortly before he was shot by a gunman. (Ky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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